
야마추보 - 특화된 원면의 얼룩 실이 호평 

야마추멘교(山忠綿業)의 방적 자회사인 야마추보는 얼룩 실이 호평을 받으

며 잘 팔리고 있어, 2004년의 면사 생산량은 2003년도 같은 달의 생산량보다

도 20% 정도 증가하고 있다. 

야마추보는 링 정방기 9대 4,320추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8대로 얼룩 

실을 생산하고 있다. 이들 얼룩 실은 “선라이즈” 상표와 “선알파” 상표의 두 

가지로 판매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5~20수의 굵은 실로서 생산의 대부분이 

데님용으로 공급되고 있다. 

모회사인 야마추멘교는 세계 각지로부터 각종 면화를 수입하고 있어 야마

추보는 언제나 품질이 좋은 면화를 사용하고 있는데, 특히 남아프리카의 짐

바브웨(Zimbabwe) 면으로만 뽑고 있는 면사 “선알파”는 시장에서도 항상 호

평을 받고 있다고 한다. 

짐바브웨 면은 대부분이 유럽에서 소비되고 있으므로 일본에서는 구입하

기 어려운 면화로 되어 있으나, 야마추멘교는 이 면화를 매년 600표(bale)정

도 한 번에 구입하여 이 면화의 실을 고정적으로 거래하는 고객에게만 일년 

내내 공급해 주고 있다. 

짐바브웨 면은 손으로 따고 있으며, 한때 영국의 식민지 시대에 영국식의 

엄격한 면화 관리를 받았으므로 지금도 면화의 품질이 좋다. 

짐바브웨 면의 특징은 중급 면화로서 색이 희고 광택이 좋고 윤기가 있으

며 염색성이 좋다. 어떤 데님 메이커는 짐바브웨 면이야말로 “선알파”만을 



뽑아야 올바른 데님이 된다고 평가하고 있다. 

데님용 원사는 워낙에 많이 생산되고 있어 품질 규격이 엄격하지만 야마

추보는 일본에서도 품질에 관한한 온리 원(only one)이 되도록 품질 위주로 

생산하고 있으며, 양을 중요시 하는 일은 없다고 하며 고객들에게 한정된 품

질의 원사를 언제나 공급해 주고 있다. ♣ 


